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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의 꿈〉 HD영상 100분 2013

11월 13일 개봉을 앞둔 박경근 감독의 영화 〈철의 꿈〉 
특별 상영회가 열렸다. 정림건축문화재단이 건축과 도시를 
소재로 사회 문제를 탐구하는 젊은 비디오아티스트를 
지원하고자 2013년 시작한 스크리닝 시리즈의 네 번째 
작품이다. 이 작품은 감독이 다채널 비디오로 선보였던 
작품을 엮어 영화화한 것으로, 해외에서 먼저 크게 
주목받았다. 지난 2월 베를린국제영화제 넷팩상(NET-
PAC)을 시작으로 로마아시아영화제 최우수다큐멘터리상, 
타이완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작가시선상을 연이어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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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뉴욕현대미술관 다큐멘터리 포트나잇, 시카고국제영화제, 
리스본 닥리스보아국제영화제, 파리 장루슈필름페스티벌, 
홍콩아시아영화제 등에 잇달아 초청됐다. 올 한 해 세계 무대를 
종횡무진하며 ‘대박 행진’을 이어간 이 영화를 관람하기 위해 
영화계와 미술계 인사들이 모여들었다. 상영을 마치고 감독과 
함께한 관객과의 대화에서도 패널로 참석한 미술평론가 반이정, 
기계비평가 이영준, 건축가 안지용의 찬사가 이어졌다. 행사 종료 
후에도 몇몇 관객이 남아 감독과 사진을 찍기에 바빴다.

〈철의 꿈〉 HD영상 100분 2013

〈철의 꿈〉이 영화인과 미술인의 관심을 동시에 사로잡은 이유는 
무엇일까? ‘철’을 소재로 삼은 이 작품은 울산 현대중공업 
조선소와 포스코 제철소를 중점적으로 보여 준다. 영화의 백미는 
배 건조 및 제철 과정을 담은 미니멀한 영상미에 있다. 조선소와 
제철소를 처음 마주했을 때의 압도적인 광경을 제한된 카메라 
앵글 안에 고스란히 담아 내고자 1년여의 기간을 촬영에 매달렸다. 
그가 쇠에 집착하는 이유는 어린 시절의 악몽 때문. 철판 
주위로 흐르는 물과 기름, 날카로운 소리를 내며 조여지는 
쇠붙이 등 원인을 알 수 없는 꿈속의 이미지는 그를 괴롭히기도 
했지만 매료시키기도 했다. 감독은 2011년 베를린영화제 포럼 
부문에 초청됐던 데뷔작 〈청계천 메들리〉(2010)에서 이미 청계천 
금속공방 뒷골목의 철공소, 주물공장, 금형공장 등을 주목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작품은 좀 더 복잡한 구조로 얽혀 있다. 
키워드는 사랑, 신()̂, 고래, 그리고 철. 감독은 울산 반구대 
암각화에 새겨진 고래 형상을 보며 같은 지역에 있는 조선소의 
배를 떠올렸고, 이 두 이미지에 맥락을 부여해 작품의 내용을 
발전시켰다. 영화는 신을 찾기 위해 비구니가 된 전 여자 친구를 
향한 음성 편지의 형식을 띠고 있다. 화자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신을 찾아보겠다”며 울산으로 시선을 돌린다. 이후 영화는 불교 
의례 장면을 매개 삼아, 거대한 고래를 새긴 암각화에 제의를 
지내던 ‘과거’와 웅대한 배를 축조해 내는 ‘현재’를 오가며, 신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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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에 살고 있는 오늘날 인류에게 새로운 ‘신’이 된 철에 숭고미를 
부여한다. 특히 영화 후반부에는 거대한 용광로, 컨베이어 벨트, 
프로펠러 제작 과정 등의 장면에 말러 교향곡 제1번 〈거인〉 3악장, 
한 번에 두 가지 음색을 내는 발성법인 티베트 찬트(chant)의 
묵중한 사운드를 넣어 철의 신격화를 한층 극대화시킨다.

〈철의 꿈〉 HD영상 100분 2013

〈철의 꿈〉이 주목받은 또 다른 이유는 그 미학적 측면뿐만 아니라 
한국 현대사의 굴곡진 역사를 영상 속에 함께 녹여낸 데 있다. 
2011년 12월 국립현충원에서 열린 포스코 명예회장 박태준의 
영결식, 1990년 4월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의 골리앗 크레인 점거 
농성 장면 등이 봉은사에서 죽은 사람의 영혼을 달래는 ‘천도재’, 
국가의 안녕을 기원하는 ‘영산재’ 장면과 교차된다. 감독은 마치 
신을 영접하는 희생제의 같은 시퀀스를 영화 곳곳에 심어 두었다. 
한국의 산업시대가 어떤 국면에 접어들었는지 자문하며 끝나는 
이 영화를 보고 국내 관객은 어떤 답을 내릴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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